
세파클러 시장 악화일로…
가격하락에 일본시장 혼탁 겹쳐 … 생산감축으로 대처

국내 세파클러 생산기업들이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6년 국내 세파클러 수요는 8톤으로 예상되며, 이중 6 2 . 5 %인 5톤을 대웅릴리가

수입·공급하고 나머지 3톤을 경보화학·신풍제약·영진약품·유한화학 등이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국내생산 현황을 보면, 경보화학이 9 5년 4 . 9 1 2톤을 생산해 9 4년 1 0 . 5 7 2톤에 비해 53.5% 감소한 반면,

유한화학은 9 5년 1 0 . 6 0 8톤을 생산해 9 4년 3 . 7 6 4톤에 비해 1 8 1 . 8 %의 급신장을 기록했다.

중간체를 인디아에서 수입 생산하고 있는 영진약품·

신풍제약 등도 9 5년 1 . 6 2 7톤, 2.369톤을 생산해 9 4년

0 . 8 4 5톤, 1.151톤에 비해 각각 92.5%, 105.8% 증가했다.

따라서 총 생산도 9 5년 1 9 . 5 1 6톤으로 9 4년 1 6 . 3 3 2톤에비해

19.5% 증가했다.

반면, 수요는 9 3년 3 . 4톤, 94년 4 . 2톤에서 9 5년에는4 2 . 8 %

증가한 6톤, 96년에는 33.3% 증가한 8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중 7 0∼8 0 %가 릴라이릴리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실제 국내 공급량은 3톤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생산기업들은 내수시장 보다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FDA 인증과 DMF 승인절차

가워낙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모돼 일본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일본 세파클러 시장은 국내생산의 80% 이상을 소화해 왔으나, 최근 일본정부의 저가정책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특히, 94년4월과 9 5년4월에 각각 약가조정을 단행, 보험약가를 낮추어 9 4년 K g당 1 2 0 0∼1 3 0 0달러에

거래되던 세파클러 가격이 최근 9 0 0달러 이하를 형성하고 있다.  

더구나 엔저현상까지 겹쳐 1 0 %의 가격인하효과를 내고 있고 저가의 인디아산까지 유입되고 있어

시장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세계 세파클러 시장규모는 5 0 0톤으로 이중 8 0 %인 4 0 0톤을 릴라이릴리가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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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보화학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한화학

합 계

8 269

660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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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1 627

7 500

13 026

▽62.5

20.9

92.5

153.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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